
일본섬유산업연맹의 2007년 활동방침 

- 세계시장으로의 전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섬유산업연맹(日本纖維産業連盟)의 2007년 사업방침은 섬유산업 중 여

러 산지(産地)의 중소기업들에게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첫째로 정하고 계속과

제(繼續課題)로 되어 있는 구조개혁, 신소재ㆍ신상품 개발, 패션산업 발신(發

信), 공상일체(工商一體)의 무역확대 등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계시장을 

강하게 의식한 내용이 되겠다. 이들은 2008년부터 5년간 일본 섬유산업의 발

전지침(指針)이 될 새로운 섬유비전(纖維vision)의 골자(骨子)가 될 것이다. 

 ◎ 글로벌시장에서의 일본의 지위 확립 

일본섬유산업연맹(이하 섬산련)은 일본의 섬유산업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서 재활성화(再活性化)하여, 글로벌(global)시장 속에서 확

고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자, 2003년 7월에 책정된 섬

유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섬유사업이 발전할 방향과 이에 관한 정

책에 따라 착실하고 신속한 실행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현행 섬유비전이 책정된 후로 일본의 경제ㆍ사회의 구조개혁이 추

진되고, 무역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더욱 활발한 발전 등 국

제경쟁의 격화, 환경ㆍ자원제약의 강화 등 섬유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7년도로 현행 섬유비전에 따른 섬유

특별대책도 끝난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비전의 책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

져, 2006년부터 새로운 섬유비전의 사고(思考)방식, 책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거듭 검토해 왔다. 

섬유산업의 사업환경은, ATC(新纖維協定)의 종료(終了), FTA(自由貿易協

定)/EPA(經濟提携協定)의 확대, WTO(世界貿易機構)가맹국(加盟國)의 증가 등

으로 무역ㆍ투자 등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경쟁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

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

러 나라들은 세계의 섬유제품 공급기지로서 셰어(share)를 더 늘려나갈 것으

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부유층이나 새로

운 중간층이 커지고, 고부가가치 섬유품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일본의 섬유산업은 목표방향으로 이제까지보다도 더 

공격(攻擊)적인 여러 활동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섬산련의 기본지침이 “창조와 신뢰(信賴)의 섬산련”이라는 것을 다

시 확인한다. 이 기본지침은 변혁의 시대 속에서 공상일체(工商一體)의 토털

인더스트리(total industry)로 새로운 섬유산업 구조를 창조함으로써 일본의 섬

유산업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회원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활동기본지침의 서브테마(sub-theme)로서 “제언(提言)과 실행(實行)”

을 내걸고 있다. 섬산련은 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에게 계속 적극적

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스스로도 실행함으로써, 이 활동기반을 강화하도록 노

력한다. 이와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섬산련은 일본 섬유산업이 발전하도록 

다음의 방침에 따라 활동한다. 

 ◎ 섬유산업의 구조개혁 추진 

현행(現行) 섬유비전에서는 유통(流通)을 포함한 발본적(拔本的)인 구조개



혁 없이 섬유산업의 재활성화는 없으며, 섬유산업도 자동차나 전기(電機)ㆍ정

보(情報)산업 등과 같은 레벨(level)의 효율화ㆍ로스(loss)의 삭감을 추진하여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섬유산업끼리의 경쟁이 더욱 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섬유산업이 살아남기 위하여 발본적인 구조개혁

을 쉴 새 없이 계속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코스트의 삭감이다. 섬유산업에 관계하는 각 기업ㆍ단체

가 발본적인 구조개혁을 자신의 문제로 깊이 인식하여 토털코스트를 삭감하

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산지(産地)활성화정책의 추진 

섬유산업은 일본 내 각지에서 연사(撚絲), 제직, 편성, 염색정리업의 중류

(中流, mid- stream)기업이 몰려있는 산지를 만들고 있다. 현행 섬유비전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섬유의 상류(上流, upper stream)로부터 하류(下流, down 

stream)까지 포함한 일본의 섬유산업 전체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중류

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각 산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산지의 활성화는 산지의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이와 더불어 행정ㆍ대학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산지가 축적하고 있는 

고유의 기술을 살리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가 축소되는 데 따라, 예전과 같이 자기 산지 속에서만 자기완결

적(自己完結的)으로 새로운 소재나 상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다른 

산지와도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더욱 진취적(進

取的)으로 활용하여, 각 산지에 있는 각기 자랑하는 기술, 다품종ㆍ소량생산

의 노하우, 판매력 등을 결합시켜 이제까지 없던 매력(魅力)있는 비즈니스를 



널리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자금력(資金力)의 증강, 경비(經費)의 효율화(效率化), 경영력의 강화를 위

한 상사(商社)나 산지 내 도매상인 ‘산모도(産元)’도 끌어들인 많은 중류(mid-

stream)기업에 의한 상호협력ㆍ통합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

부담력(risk負擔力)이 커지고, 상류ㆍ중류ㆍ하류 사이에서 강제나 밀어붙이기, 

야합(野合)이나 응석이 없는 공평한 거래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에서

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섬유사업에게 적합한 

좋은 시책이 되도록 충분히 배려해주기 바란다. 

(2) 거래관행의 개혁 

섬유산업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섬유산업유통구조개혁추진협의회

(纖維産業流通構造改革推進協議會; 略稱 纖維패션SCM推進協議會, 以下 SCM

추진협의회)가 설립되어 8년이 지났다. 그 동안 2003년 5월에 ‘텍스타일(T)ㆍ

어패럴(A) 경영톱합동회의(經營top合同會議)’를 만들고 섬유산업계의 거래관

행(去來慣行)을 개혁하기 위한 “TA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6년말까지 생지

(生地), 제품, 부자재(副資材), 니트제품, 유니폼소재에 관한 거래 가이드라인

(去來 guide-line)을 총괄ㆍ정리하고, 이와 함께 간접(間接)거래나 품질클레임

(claim) 등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결정 등을 정해 왔다. 

명확치 않아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일본고유의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거

래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서로 간에 불량재고(不良

在庫)ㆍ결품(欠品) 등에 의한 기회손실이나 로스(loss)를 삭감하는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좋은 SCM을 구축하고 있다. 

2007년도 SCM추진협의회에서는 TA 사이와 백화점ㆍ양판점(量販店)과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거래 가이드라인이 많은 기업에

게 활용되도록 하는 보급활동,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래를 빨리 실천토

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 나간다. 섬산련은 계속 SCM추진협의

회의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3) 포스트(post) 중소섬유제조사업자 자립사업의 검토 

중소섬유제조사업자자립사업(中小纖維製造事業者自立事業; 以下 自立化事

業)은 시작한지 4년이 되는데, 기업의 의식을 개혁하거나 기업의 기획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체(地方自治体)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

는 등, 산지에 큰 변혁(變革)을 일으키고 있다. 자립화사업은 중소섬유제조사

업자가 하청체질(下請體質)에서 벗어나 최종(最終)소비자나 유저(user)가 원하

는 상품을 스스로의 리스크로 기획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체질로 바뀌도록 

노력하였다. 그러한 체질로 바꿔 나감으로써 생산이나 유통의 낭비나 로스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자립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사업자나, 아직 실제로 사업화까지는 시작

하지 못하고 있어도 자립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

아져, 산지 내에서 자립화에 대한 이해가 깊이 스며들고 있다. 자립화사업은 

2007년으로 끝나는데, 산지 내에서 자립화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가 높아 

2008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주기 원하는 소리가 많다. 

이제까지의 자립화사업의 성과(成果)와 문제점 등을 잘 분석하고 중소사업

자를 자립화하는 기존(旣存)의 여러 시책 등도 활용하면서 현재의 사업을 더

욱 발전시킨,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유효한 시책을 창설

(創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산지클러스터의 확대 

일본의 섬유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생각하면, 일본

의 섬유산업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서 유지되기 위하여는 섬유

산업을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육성(育成)하는 것을 뺄 수 없다. 

그러기 위하여는 산지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산지클러스트(産地cluster)

를 가능한 한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외부자원(外部資源)을 활용함으로써 돌파

구(突破口)가 생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산지의 기업끼

리, 대학이나 공설시험장 등의 공적인 기관과 제휴함으로써 각각의 힘을 합

쳐, 새로운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만들어 내서, 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섬유클러스터라는 

점에서 호꾸리꾸(北陸; 日本 中部地方 西海岸地域)에서 2004년부터 도레(東

レ) 합섬클러스터가 생겼으며, 신소재나 신상품의 개발, 신사업의 창출 등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이 이 

지역의 중소기업, 대학, 공적인 연구기관 등을 네트워크화(network化)하여, 새

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계획을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관(産學官) 공동연구

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지적(知的)클러스터 창성(創成)사업을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본정부의 시책을 활용하면서 호꾸리꾸에서는 더욱 클러스터가 

활동하며, 호꾸리꾸 이외의 섬유산지에서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지

를 활성화하고, 산지 내의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더욱이 그들의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제휴하여 일본 섬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형 섬유클러스터가 되도록 정부에 제의한다. 



(5) 국제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불충분하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데 따라 사람, 물건, 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섬유사업의 거대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

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최적입지(最適立地)에서 생산을 증가하는 등, 구

조개혁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섬유사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살아남기 위하여, 일본 내 

생산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여러 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짜거나, 대기업과 파트너십

(partnership)을 짜는 등 가능성은 보다 커지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제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쉽도록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 이제까지보다

도 더 큰 지원이 요구된다. 

 ◎ 일본 섬유산업 재활성화로 공격적인 활동추진 

(1) 신소재ㆍ신상품 개발을 강화 

일본의 섬유산업은 고기능, 고품질 그리고 섬세한 촉감을 갖고 있는 고감

성(高感性) 섬유소재로 일본 섬유산업이 키워온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

계시장을 리드(lead)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고기능, 고품질, 고감성 섬유소재

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은 확실하며, 이들 소재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 일본 섬유산업의 발전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예컨대 섬유에 사

용되는 고분자(polymer)로부터 고차(高次)가공기술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기술



의 벽을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突破)하는 첨단적(尖端的) 연구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클러스터적 수법(手法)으로 여러 섬유기업이 몰려있는 산지를 중심으

로 산학관(産學官)이 총력을 결집하여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소재개발ㆍ상품개발력의 스피드(speed)를 올리는 데 있어서 또는 혁신

적인 기술아이디어(idea)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다. 

일본정부도 산ㆍ학ㆍ관의 제휴를 추진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

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섬유에 관한 기술개발맵(技術開發map)을 작성하여 국

가적 전략으로 신기술, 신소재, 신상품, 환경대책기술을 개발할 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관ㆍ민(官 民ㆍ )이 하나 되어 공동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환경기술개발 

일본의 섬유산업은 오래 전부터 환경관련기술이나 환경공헌(貢獻)소재의 

개발, 섬유리사이클(recycle)기술 개발, 생자원(省資源)ㆍ생에너지의 철저뿐만 

아니라 쿨비즈(cool-biz), 웜비즈(warm-biz)소재 개발ㆍ활용 등, 환경문제에 대

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환경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구온난화(溫暖化)문제에 공헌하도록 한다. 

정부도 “그린구입법(green購入法)”, 쿨비즈ㆍ웜비즈 등 환경문제를 매우 열

심히 추진하고 있어, 계속 정부와 일체(一體)가 되어 환경문제를 추진한다. 

(3) 다품종ㆍ소량ㆍ단납기 생산체제의 강화 

2005년에는 의류의 수입침투율(輸入浸透率)이 수량베이스(數量base)로 93%

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액베이스로는 일본 내 시장에서 약 14조엔의 4.5%가 

되는 6조 3천억엔의 큰 시장을 여전히 일본산품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테



리어(interior), 산업자재분야의 일본 내 시장에서도, 금액 베이스로 보면 일본

산품이 압도적인 셰어(share)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일본제품의 품질이 좋은데다 유저(user)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필요

한 양(量)만큼, 단납기(短納期)로 납품(納品)할 수 있는 등 서비스면에서도 수

입품이 모방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품을 지켜낼 수 있

다. 앞으로도 셰어를 확보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는 섬유산업의 상류(上

流, upper stream)로부터 하류까지의 각 업계가 각기 다품종ㆍ소량ㆍ단납기 생

산에 알맞은 최적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일본 나름의 비즈니스모델로 

정착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일본패션의 국제발신력 강화 

일본 섬유산업 전체의 발전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출구(出口)가 되는 섬

유산업의 하류(下流, down stream)업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패션력(fashion力)을 갖고 상품기획력, 사업기획력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모두 

좋아하는 일본브랜드(brand)를 확립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일본 섬유산업 전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일본패션의 

유리한 점은,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해 주는 고품질의 소재와 일본고유의 

섬세한 감성(感性)이 녹아 스며있는 압도적(壓倒的) 양질성(良質性)에 있으며, 

세련된 일본 내 시장에서 키워진 것이다. 일본의 직물, 편물의 평가는 해외

에서도 높으며, 해외의 유명어패럴과의 거래도 서서히 늘고 있다. 

일본의 우수한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한 일본의 패션

이 패션선진국인 구미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일본

패션에 대한 해외의 평가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패션의 정보

발신 거점으로서의 지위(地位)를 확립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쓰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저팬패션위크’를 중심으로 ‘저팬크리에이션(creation)’이나 ‘저팬패션

페어(fair)’와 같은 일본의 섬유소재, 패션의 매력을 세계에 인식시키려는 하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섬유산업연맹은 여러 행사들이 나름대로 목

적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일체가 되어 일본의 독자적인 패션, 일본브

랜드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한다. 

 ◎ 공ㆍ상이 하나 되어 무역확대 

(1) 아시아와의 제휴강화 

아시아시장을 개척하거나 유럽ㆍ미국ㆍ일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

스를 새로 만들어내는 데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은 각기 유리한 점

을 살려, 쌍방이 윈윈(win-win)으로 되는 관계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일본의 고품질ㆍ고감성(高感性) 직물ㆍ편물을 중

국에서 봉제하여, 중국 내 시장 또는 구미 등의 세계시장으로 판매하는 제휴

(提携)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현재 중국에 크게 의존(依存)하고 있는 공급선(供給先)을 아세안 여러 

나라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일국집중(一國集中)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일본의 섬유기업이 산지를 포함하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전개(國際展開)로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

한 제휴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중국의 섬유산업 대표와 계속하고 있는 일ㆍ

중(日 中ㆍ )섬유산업발전협력회의나 이제까지 정부와 일체가 되어 체결해 온 

아세안 여러 나라와의 FTA(自由貿易協定)/EPA(經濟提携協定)의 성과를 충분



히 활용하는 것이 유익(有益)하다. 아시아 섬유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

하여도 정부에 대해 아시아와의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중국ㆍ아세안의 섬유산업과 관계를 깊게 하여 제휴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염려되는 문제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침해(侵害)에 의한 피해이

다. 피해는 섬유제품뿐만 아니라 섬유기계분야 등 광범위하여 심각한 상황이

다. 

우선은 각 기업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각국의 특허제도와 상표

등록제도 등을 충분히 연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대응(民間對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모방품(模倣品)ㆍ해적판(海賊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서 중국ㆍ아세안을 비롯한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중국이나 아세안에게 적극 제의하고, 다른 선진 여러 나라와 제휴하는 등, 

통상외교면에서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제의하고 있다. 

(3) 발전으로 이어지는 통상정책 

일본의 섬유산업은 앞으로 해외시장으로 더욱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하여는 무역이나 투자를 자유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

유화를 막는 장벽이 없어지도록 민간도 적극적으로 WTOㆍFTA/EPA 교섭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아세안 여러 나라와의 섬유분야 FTA교섭에서, 섬산련은 상대나라

의 섬유업계대표에게 쌍방의 섬유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밀접한 



안(案)을 제의하여,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민간끼리 합의하

였다. 현재 교섭 중인 일본ㆍ아세안 멀티(multi) 등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인도나 베트남과의 FTA/EPA 교섭도 시작할 예정이며, 계속 민간이 먼저 합

의하는 형식으로 전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또한 한일(韓日) FTA/EPA는 

2004년 11월부터 중단되었는데, 교섭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또한 섬산련은 WTO 도하라운드 교섭을 통하여 섬유 고관세국(纖維 高關

稅國)의 세율을 낮추어, 일본의 섬유산업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WTO 도하라운드는 2006년 7월에 교섭

동결(凍結)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각지로부터 WTO 교섭의 재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많다. 어느 때 교섭이 재

개되어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진전상황을 주시하면서, 구미의 섬유산업과 

긴밀한 제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이 급증하는 등 일본 내 산업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안티덤핑

(anti-dumping)이나 세이프가드(safe guard) 등 WTO룰(rule)로 인정된 무역구제

(救濟)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내 관련룰을 국제룰과 모순이 없

도록 개정하는 등을 계속 정부에게 제의할 것이다. 

(4) 수출진흥 

중소사업자가 스스로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영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나 능력에서 중소사업자가 단독으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 중소 직물ㆍ편물 제조사업자의 수출활동 지원을 주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맨 먼저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섬유수출기구(日本纖維輸出機構)의 역할은 크다.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수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자신이 당사자(當事

者)라는 의식을 갖고 계속 판매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판매대금회수 등에 

대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상사(商社)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상일

체(工商一體)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산련에서는 수출의욕이 있는 사업자에게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사와도 강한 파이프(pipe)를 살리고,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성

사시키도록 지도하고 있는 일본섬유수출기구를 계속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섬유수출기구가 앞으로 한층 더 활약토록 기대하기 위하여는 자

금의 백업(back up)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료용(衣料用) 텍스

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소재ㆍ산업자재용 소재의 수출을 위한 활동을 충실하

게 할 것이다. 

일본의 패션이나 일본브랜드의 섬유제품ㆍ섬유소재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

하여 세계로 적극 발신활동을 하고 있는 저팬패션위크, 저팬크리에이션, 저

팬패션페어 등의 행사를 계속 지원한다. 또한 세계에 대한 발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사끼리 제휴하여 상승효과를 올리도록 하고, 다만 계속할 뿐만 

아니라 개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많은 해외바이어나 

영향력이 강한 디자이너, 미디어(media) 등의 많은 관람을 유도하고 일본의 

섬유소재ㆍ제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 


